마1431(2) Note

◆믿음과 의심에 대한 도우미

◇ 의심 : 썬다 싱 <그발 앞에 엎디어 p37> /마0929(3)

가치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한 권능이나 은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퇴화하여 마침내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붙여 잇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자극 받아 부서져서는 마침내는 의심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 의혹이 풀려진다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픈 환자가 자신의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기 전에 통증을 없애달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다. 몸의 통증은 병으로 인한 것이니, 그 아픈 병이 나으면 자신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영의 통증인 '의심'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에서의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럴 때 놀랄만한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불쌍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인 육체를 취하였었다. 
이것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얻게 하려 함이다. 

 

◇ 도우미: 구하는 것을 얻는 법 / 썬다 싱, 그 발 앞에 엎디어 p98

기도로써 영적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자는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한다. 
한편 손 마른 자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손을 펴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믿고 순종하였다. 그때 그의 손은 다른 손같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즉시 순종하는 대신에 이렇게 반론하였다고 가정해 보라.  
"어떻게 내가 손을 펼 수가 있습니까? 만약 손을 펼 수 있다면, 왜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먼저 내 손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는 손을 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은 그럴듯 하지만 그러나 그의 손은 펴지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그 마르고 약한 손을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펴지 않으면 안된다. 
그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리하면 그는 자신이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요 / 케네스 해긴

[bookmark: _GoBack]Ω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연민(오이크티르모스:동정,자비,연민)들에 의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너희는 너희 몸들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로기코스:합리적인,논리적인,말이 되는,분별있는,이상적인) 섬김(라트레이아:하나님의 사역,예배,신적인 봉사)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되지(스케마티조:비슷하게 꾸미다,같은 모양으로 만들다,일치하다,~에 따라 자신을 꾸미다, 본받다) 말고, 대신에 너희 마음[누스:지능,(하나님 또는 인간의 사고,감각,또는 의지에 있어서)마음,의미,이해,이해력]을 다시 새롭게 함[아나카이노시스:아나카이노오(새로이 하다,새롭게 하다)에서 유래,재생,회복,갱신,갱생]에 의해서 너희는 변형되라(메타모르포오:변화하다,변질하다,바꾸다,변형하다,재고하다),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도키마조:시험하다,입증하다,구별하다,조사하다,시도하다,살펴보다,승인 찬성하다) 것이니라, 

세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자기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교회에서, 주님은 나를 다루시어서 말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질병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생각하고, 의심을 생각하고
좌절을 생각하며, 실패를 생각합니다, 꼭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십시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명보다는 죽음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말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말들의 산물입니다.

